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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명작’을 찾습니다!”
(주)듀오 사장, 백운갤러리 대표 이충희

백운갤러리 대표 이충희

2012년 출범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에트로(ETRO)-
미술대상을 운영하는 백운갤러리 대표 이충희의 사무실은 공예품, 
현대미술품, 무명/유명 작가 작품, 조각, 공예, 회화 작품 등 각종 
예술품으로 한가득이었다. “저는 소위 ‘갤러리스트’도 ‘미술계’ 
사람도 아니에요. 이 갤러리는 이름만 ‘갤러리’이 주로 제 컬렉션을 
보여 주거나 가끔 공간이 필요한 작가들에게 대여해 주 용도로 
쓰일 뿐이에요. 저는 오히려 ‘컬렉터’에 가깝죠. 아버지께서 엽전, 
별전, 자기, 동경(…á) 등 앤티크 소품을 수집하시느라 인사동을 
자주 방문하셨는데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사동은 물론 해외 출장 다닐 때마다 골목가게, 벼룩시장, 
갤러리, 미술관 등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죠. 저는 단지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술대상 심사 때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 같은 비전문가가 아니라 ‘작품성’에 대한 
감식안을 가진 외부의 미술 전문 심사위원들 몫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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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이상한 날〉 장지에 먹 130.5×194cm 2014_제4회 금상 수상 작가

에트로미술대상은 개인전을 2회 이상 개최한 만 30세 이상 
45세 이하의 한국 작가를 대상으로 평면 작품만을 공모한다. 
포트폴리오와 작품 1점으로 1, 2차 심사를 거치며 일괄 외부 
심사로 진행한다. 특히 상금이 파격적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2천만 원을 수여한다. “에트로미술대상은 다른 미술상과는 
다르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술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상은 젊은 작가들에게 활짝 
열어놓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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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혼란스러운 무질서〉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162cm 2015_제4회 은상 수상 작가

지난 8월 열린 제4회 시상식에서는 금상에 이채영, 은상에 박창식 
배민영 송창애 이희명 전희경 등을 선정, 각각 1천만 원, 5백만 
원 등 총 3천5백만 원을 시상했다. 지금까지 대상 수상자는 
제1회 정직성, 제2회 인세인박, 제3회 이지연이다. 대상부터 
은상까지 수상자 전원에게는 백운갤러리에서 개인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가끔 ‘저 작품은 왜 수상하지 못했지?’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면 그 작품을 작가 동의하에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도 
합니 . 이곳저곳에서 구입한 작품은 사옥 곳곳에 전시하기도 하고 
사업상 방문한 분들이 간절히 원하시면 간혹 선물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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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 〈Stack〉 캔버스에 유채 181.5×227cm 2014_제4회 은상 수상 작가

사실 이충희 대표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에트로’를 국내 
전담 유통하는 기업 (주)듀오의 사장이다. 개인 사업뿐만 아니라 
자선 사업에도 열성이다. 아버지의 호 ‘백운’을 따 2002년 
백운장학재단을 설립했고, 2010년 백운갤러리를 오픈했다. 
“1993년 회사 설립 때부터 아내의 독려로 재활원 두어 군데를 
후원했고 점차 규모가 커졌어요. 또 예전에 아들 군부대에 한 
번 특강을 나간 뒤로 지금까지 여러 곳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강의를 하러 가요. 문화예술 시설이 부족한 군부대에는 제 
컬렉션을 빌려 주고 전시를 하기도 해요.” 그와 함께 사옥 전 
층을 돌아보았는데, 층별 사무실은 물론 통로 계단 칸칸마다 
장르 불문의 작품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작품은 누구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보기에 좋잖아요? 저건 박생광, 이응노 
작품이에요. 회의실에는 강익중, 김창열, 서용선 작품이 있어요. 
참, 어제는 에이트인스티튜트에서 주관하는 미술품 감정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이 손상기 작품은 진품이 맞는 것 같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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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률 〈The Boy's Dream〉 캔버스에 아크릴릭 145×145cm 2013_제2회 은상 수상 작가

5 / 5


